
 1 8

KiRi Weekly 2012.10.8

해외금융 뉴스

일본

산업생산 및 제조업 실적 악화, 

향후 전망 더욱 어두워

박정희 선임연구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당초 0.5% 감소

를 예상한 시장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임.

 일본의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위축된 것은 외교 마찰로 중국 수요가 급감한 데다 유로존 재정위기

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임.

   - 아시아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휴대전화 액정이나 반도체 메모리 등 전자산업이 

5.2%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업종별로는 16개 업종 중 11개 업종의 산업생산이 감소했으며, 정보통신은 액정 TV의 생산 조정 

등의 영향으로 6.4% 감소하였고 수송기계는 자가용 생산 감소로 0.4% 줄어들었음.

 한편, 9월 제조업 생산 예측 조사에서는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3분기에도 일본 경제는 후퇴

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일본은행이 발표한 9월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도 대형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지수가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2포인트 악화되었음.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등의 업종에서 단칸지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부진과 중국 건설경기 정체의 영향이 반영된 것임.

   - 특히 단칸지수는 최근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냉각되고 있음

을 시사함.

 일본 기업들의 경기전망 비관론이 지속되면서 일본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푸는 추가 양적완화 압력

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산케이 外, 10/1)


